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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잉어과(Cyprinidae) 어류는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라

시아에 널리 서식하며 220속 2,420종이 보고되었고, 이중

모래무지아과(Gobioninae) 어류는 유라시아에만 11속이 서

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Nelson, 2006). 우리나라의 잉어과

어류는 6아과 35속 74종이 보고되었고, 이중 모래무지아과

에 속하는 꾸구리속(Gobiobotia) 어류는 공통적으로 4쌍의

입수염을 가지며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 돌상어

G. brevibarba 및흰수마자 G. nakdongensis 3종이 서식하고

있다(김 등, 2005).

이중 꾸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임진강과 한강, 금강

중ㆍ상류 지역의 자갈과 돌이 깔린 여울지역에 서식하는 저

서성 소형어류이다. 특히 꾸구리는 돌상어와 더불어 빠른 여

울에 적응한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독특하게도 눈에 피막이 있어 광도에 따라 피막이 개

폐되는 특징을 보인다(김 등, 2005, 김과 박, 2007). 하지만

최근 대형댐 건축과 하천공사,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환경부는 멸종위기

종 II급으로 지정하여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환경부, 2005).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복원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환경부, 2006, 2009),

꾸구리에 대한 복원연구도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국토

해양부, 2010).

꾸구리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최와 백(1972)의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산란 및 생활사와 최 등(2004)의 강원도

여주군 남한강에서 이루어진 식성 분석만 보고되었을 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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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섭식생태 등을 연구하여 꾸구리의 생태학적 특징을

밝히고 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강 지류인 섬

강에서 꾸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고 등, 2011)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일대의 섬강에서 이루어졌고,

매달 14~16일 사이에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식지

의 기온과 수온, 이화학적 환경요인인 전기전도도(Conduc-

tivity)와 용존산소량 (DO), pH는 디지털온도계 (T-250A,

ASAHI, Japan)와 수질측정기 (YSI 556MPS, YSI, USA)를

사용하여 매달 12시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꾸구리의 채집

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포획허가(허가번호 제2010-07)를 받

은 후 실시하였으며, 채집은 투망(망목 7×7 mm)과 족대

(망목 4×4 mm) 등을 사용하였고, 치어의 채집은 망목 1×1

mm인 족대와 뜰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채집된 개체는

대부분 현장에서 체장과 체중 등을 마취제 MS-222 (Sindel,

Canada)로 마취하여 측정한 후 방류하였으며 일부 식성 및

생식소조사가 필요한 개체만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

여 실험실로 옮겨 분석하였다. 성장도와 연령추정은 매달 채

집된 개체를 근거로 체장빈도분포법(Ricker, 1971)에 따랐

으며 산란기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였고, 체장과 체중을

조사하여 체중성장식을 작성하였다. 5월에 채집된 개체의

암∙수 구분은 마취제로 마취한 후 복부를 살짝 압박하여

정액 및 난자의 모습을 확인하여 구분하였다.

물리적 서식환경 조사는 산란기 및 장마가 끝나고 서식

지가 안정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Fig. 1과 같

이 꾸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여울부 지역에서 연령별 선호

지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5 m 간격으로 세로 3줄, 가로 3줄

로 방형구를 총 90개 지점을 선정하여 1 m2당 출현개체수

와 서식환경인 수심과 유속, 하상입자 등을 조사하였다. 연

령구분은 10월의 체장분포에 따라 당년생, 1년생 및 2년생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상구조는 Cummins (1962)의 기

준을 적용하였고, 수심과 유속은 유속계 (FP101, Grlobal

Water 800-876-1172,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상입

자 크기는 1 m2당 임의의 10개의 자갈과 돌을 측정하여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연령별 수심, 유속 및하상크기의 통계

적 유의성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

NOVA)을 실시한 후 LSD test를 수행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섭식시간대 조사는 섭식활동이 활발한 4월 15~16일에 만

1일 동안 3시간 간격으로 8회에 걸쳐 각각 3개체(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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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investigation area of habitats environment and investigation subway line (A-F) of Gobiobotia macrocephala in the Seom Riv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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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씩 채집하여 섭식양을 조사하여 추정하였다. 위 내용물

은 4월에 채집된 개체인 당년생(체장 31~40 mm), 1년생(체

장 41~55 mm), 2년생(체장 56~65 mm), 3년생 이상(체장

66~75 mm)과 7월에 채집된 당년생 치어(체장 15~30 mm)

등 5개 그룹을 선정하여 해부현미경과 광학현미경 상에서

관찰하였으며, 윤(1995)과 원 등(2005)에 따라 분류∙동정

하여 계수 및 습중량을 계산하였다. 먹이생물은 상대중요성

지수(index of relative impotance, IRI)를 Pinkas et al. (1971)

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IRI) 비교하였

으며, 성장별 먹이변화를 조사하였다.

IRI==(N++W)×Fi

(N: 먹이생물 총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 W: 먹이생물 전

체 습중량에 대한 백분율, Fi: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결 과

1. 서식환경

1) 수온변화 및 수질환경

기온과 수온은 3월에 3.2�C와 5.7�C로 낮았으나 이후 급

격히 상승하여 5월에 기온 22.5�C, 수온 21.0�C를 보였고 7

월에 기온 30.5�C, 수온 28.3�C로 가장 높았다. 이후 9월까

지 약간씩 감소하여 기온 27.0�C, 수온 24.9�C를 보였고 이

후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11월에 기온 5.0�C, 수온 9.5�C였

으며, 1월에 기온 -3.5�C, 수온 0.2�C로 가장 낮았다. 기온이

수온보다 낮은 달은 11월부터 3월까지 였다(Fig. 2). 전기전

도도(Conductivity)는 130~224 μs/cm로 나타났으며 모내기

철인 5월부터 장마기간인 7월까지 178~224 μs/cm로 비교

적 높았고 2월과 3월이 130~137 μs/cm로 비교적 낮았다.

DO는 8.56~14.50 mg/L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봄과 겨울이

낮았고, 여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pH는 7.48~9.00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라 변동이 비교적 심하였다.

2) 물리적 서식환경

(1) 미소분포

본 연구지역은 섬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폭 180~

200 m, 유폭 100~110 m이고 수심은 30~80 cm이다. 여울

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는 소(pool)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여

울은 폭이 60~80 m이고 50 m 이상 이어져 있었으며, 수심

10~40 cm로 비교적 낮고 균등하였다. 유속은 50~150

cm/sec로 빠르고, 하상은 대부분 자갈(pebble)과 돌(Coble)

이 쌓여 있었다. 여울 위의 소는 수심 30~100 cm로 하상은

자갈과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유속은 50 cm/sec로 비교적

느렸으며, 여울 아래의 소는 수심 20~150 cm로 모래와 자

갈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유속은 정체되어 있거나 20 cm/sec

이하로 느렸다(Fig. 1).

서식지의 지역별 출현밀도는 Fig. 3과 같으며 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꾸구리는 자갈과 돌

이 깔리고 유속이 빠른 여울지역에만 서식하고 있었으며,

여울부의 상중하에 따른 출현밀도는 상부(A줄)가 3.2±2.07

개체/m2, 중부(B줄) 7.2±5.00개체/m2, 하부인 하부(C줄) 6.23

±4.34개체/m2로 중부와 하부가 상부보다 2배 이상 높은 비

율로 서식하고 있었다. 꾸구리가 특히 많이 서식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앙지역보다는 약간 가장자리 지역이었는데,

특히 중부(B줄)의 B19~B21과 하부(C줄)의 C2~C14는

각각 15.7±5.03개체/m2, 9.4±3.91개체/m2로 그 외 지역의

4.8±3.02개체/m2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심과 유속 하상입자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자갈층 수가 3~4층으로 다른 지역의 1~2

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로줄 중 우측(D줄)은 6.2±5.00개체/m2, 중앙(E줄) 7.4

±6.07개체/m2, 좌측(F줄) 6.6±4.23개체/m2의 서식 개체수

를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상부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갈수

록 보다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의 E줄을

살펴보면 여울 상부인 E8~12는 2.0±2.00개체/m2, 중부인

E4~E7은 9.3±3.77개체/m2, 하부인 E1~E3은 14.0±5.29

개체/m2로 하부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E줄의 유속과 하상크기는 하류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자갈층은 상부에 1~2층이었지만 하류로 갈수록 층수가

높아져 중부에 2~3층, 하부에 3~4층을 형성하고 있어 차

이를 보였다.

(2) 연령별 서식양상

연령별 서식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심, 유속 및 하상을

비교하였다(Fig. 5). 연령별로 조사한 개체수는 당년생(30~

44 mm) 343개체, 1년생 (45~56 mm) 168개체, 2년생 이상

280 고명훈∙송하윤∙방인철

Fig. 2. Monthly changes in the air and water temperature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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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mm)이 54개체였다.

수심은 당년생과 1년생, 2년생 모두 0~50 cm대에 서식하

고 있었으며 90% 이상이 10~30 cm 대에 서식하였고, 평균

수심은 당년생이 27.5±9.79 cm, 1년생 26.0±9.30 cm, 2년

생 이상 26.3±8.63 cm이었으며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유속은 당년생과 1년생, 2년생 대부분이 40~140 cm/sec

대에 분포하였으며 90% 이상이 40~120 cm/sec대에 서식하

였고, 연령별 평균 유속은 당년생 100.0±30.09 cm/sec, 1년

생 93.4±27.52 cm/sec, 2년생 이상 101.3±29.36 cm/sec로

Fig. 4. Depth, substratum and velocity according to stations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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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생과 1년생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p⁄0.05), 당년

생과 2년생 이상, 1년생과 2년생 이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하상입자 크기는 연령별 모두 8~20 cm대에 대부분 서식

하고 있었고, 연령별 하상입자 크기는 당년생 10.9±2.67 cm,

1년생 10.6±2.76 cm, 2년생 이상 12.0±3.44 cm 였으며 당

년생과 1년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05),

당년생과 2년생 이상(p⁄0.05), 1년생과 2년생 이상(p⁄0.01)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연령군에 있어서 수심과 유속은 차이

가 없었으나 하상입자 크기에서는 2년생 이상이 당년생과

1년생보다 입자가 큰 하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장 및 연령추정

매월 채집된 개체들의 체장빈도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당년생 치어는 7월에 처음 채집되었고 크기는 체장 18~34

(25.9±3.23) mm였으며, 이후 8월에 체장 26~38 (33.0±2.44)

mm, 9월에 체장 30~42 (36.5±3.17) mm, 10월에 체장 28

~44 (38.9±3.23) mm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월동기

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체장 28~46 mm, 거의 성장

을 하지 않았다. 1년생 이상의 어류들도 4월부터 10월까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월동기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장은 점차 둔화되었다. 산란기

가 시작되는 5월의 개체를 근거로 연령을 추정하여 보면 만

1년생은 체장 28~42 mm, 만 2년생은 체장 43~58 mm, 만

3년생은 체장 59~68 mm, 만 4년생 이상은 체장 69~85 mm

로 추정되었다. 또한 암∙수를 구분하여 보면 만 1년생은

생식소가 성숙하지 않은 치어(juvenile)였으며 암컷은 43~

85 mm, 수컷은 43~75 mm로 암컷이 수컷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며 4~10 mm가 더 컸다(Fig. 7).

조사기간 중 가장 큰 개체는 암컷으로 체장 86.2 mm, 체

중 10.2 g이었으며, 체장과 체중과의 관계식은 Fig. 7과 같이

y==1E-06x3.5881 (R2==0.9676)로 지수 성장식을 보였다(Fig. 8).

3. 섭식생태

1) 섭식시간대

꾸구리의 섭식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 15~16일

에 3시간 간격으로 체장 60 mm 이상의 개체를 각각 3개체

씩 채집하여 섭식 양을 조사하여 추정하였다(Fig. 9). 기온은

15시에 최고 14.8�C, 최저는 06시에 0.1�C로 매우 큰 일교

차(14.7�C)를 보였지만 수온은 최고가 15시에 12.9�C, 최저

가 06시에 8.7�C로 비교적 낮은 변화폭(4.2�C)을 보였다. 섭

식양은 09시에 0.03±0.025 g를 보이고 이후 21시까지 0.01

~0.04 g로 낮은 섭식양을 보였으나 24시에 0.08±0.10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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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earance frequency of depth (A), velocity (B) and substratum (C) by age of Gobiobotia macrocephala in the Seom River at He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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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다음날 03시에 0.11±0.078 g로 최고

치를 보였고 06시에 0.05±0.011 g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꾸구리는 섭식시간대가 자정부터 새벽까지

로 주로 야간에 섭식하는 야행성 어류로 추정되었다.

2) 위 내용물 조성

꾸구리의 위 내용물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

이 수서곤충이 주요 먹이생물이었다. 먹이 구성에 있어 개

체수는 파리목 (Diptera)의 깔다구류 (Chironomus spp.)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날도래목(Trichoptera)

의 줄날도래과(Hydropsychidae)의 Hydropsyche spp.가 31.8

%, 하루살이목 (Ephemeroptera)의 납작하루살이과 (Hepta-

geniidae)가 8.0%, 꼬마하루살이과(Baetidae)의 애호랑하루

살이 Baetis tuberculata 5.7% 순으로 나타났다. 습중량에 있

어서는 날도래목의 줄날도래과 Hydropsyche spp.가 68.7%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하루살이목의 납작하루

살이과가 13.8%, 파리목의 깔다구류 7.0%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빈도에 있어서는 날도래목의 줄날도래과 Hydropsyche

Fig. 6. Standard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of Gobiobotia macrocephala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myeon, Wonju-si, Gangwon-
do, Korea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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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 6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파리목의 깔다구류

40.0%, 하루살이목의 납작하루살이과가 24%, 꼬마하루살이

과가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먹이생물의 개체수와 습

중량, 빈도를 포함한 상대중요성 지수 (IRI)로 계산한 결과

날도래목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파라목

26.0%, 하루살이목 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성장에 따른 먹이 조성과 크기 변화

성장에 따른 먹이변화 (습중량)를 조사한 결과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당년생 치어 (15~30 mm)는 하루살이목이

52.6%로 가장 높았고 파리목 31.6%, 날도래목 15.8% 순으

로 나타났고, 31~40 mm의 당년생 치어는 날도래목의 비율

이 높아져 52.2%로 가장 높았고 하루살이목가 44.4%, 파리

목이 3.3%로 나타났다. 1년생 (41~55 mm)은 하루살이목가

54.0%로 가장 높았고 날도래목 27.8%, 파리목 18.4% 나타

났으며, 2년생 (56~65 mm)과 3년생 (66~75 mm) 이상에서

는 날도래의 비율이 각각 94.6%, 68.3%로 매우 높아진 경

향을 보였으며 하루살이목과 파리목의 비율은 낮아졌다. 따

라서 크기가 작은 당년생 치어는 크기가 작은 하루살이류와

깔다구류를 주로 섭식하지만 성장하면서 크기가 큰 날도래

류를 주로 섭식하였다.

성장에 따른 먹이크기를 조사한 결과 Fig. 11과 같이 15

~30 mm의 당년생 치어는 평균 3.0 (범위 1~5) mm,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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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 temperature (A) and prey weight (B) of Gobiobotia
macrocephala by time (hour)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
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from 14~15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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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의 당년생 치어는 4.9 (1~10) mm로 나타났다. 1년생(41

~55 mm)은 6.0 (1~10) mm, 2년생 (56~65 mm)은 9.0 (5~

13) mm, 3년생 이상 (66~75 mm)은 10.2 (5~15) mm로 나

타나 성장하면서 먹이 크기가 급격히 커졌다.

고 찰

멸종위기종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의 최근 분포

조사 결과 임진강과 한강, 금강 중류지역에 서식하고 있고,

이중 한강의 섬강에 가장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

고된바 있으며(국토해양부, 2010), 섬강에서는 주로 자갈과

돌이 깔린 중∙하류 지역인 원주시 문막읍과 부론면 일대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 지역인 원주시 부론면

일대가 가장 큰 개체군을 형성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고 등, 2011).

본 지역에서 꾸구리가 주로 서식하는 물리적 환경은 수심

10~40 cm, 하상입자 크기 6~20 cm의 유속 40~140 cm/sec

로 빠른 여울지역이었으며 여울 상부 보다는 하부에 보다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서식조건이 유사하더라

도 자갈층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보다 많은 개체가 서식

하고 있어 자갈층의 층수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근연종인 돌상어 G. brevibarba는 주로 수심 0~50 cm, 유속

40~150 cm/sec, 하상입자 크기 4~40 cm의 빠른 여울에 서

식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최, 2002), 본 연구에서도 마찬

가지로 수심과 유속에서는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하상입자

는 꾸구리 서식지 보다는 큰 곳이었다. 또한 꾸구리는 수심

과 유속, 하상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돌상어(최, 2002)는 연령별로 유속과 하상, 수심에

있어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고하여 차이를 보였다. 최(2002)

는 돌상어와 꾸구리가 혼서하는 곳에서 두 종의 유속 및

서식지역 등에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두 종의 서

식지 특징 및 분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두 종

모두 높은 비율로 혼서하는 지역에서 정밀한 서식지 분석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꾸구리의 성장과 연령에 관한 연구는 최와 백(1972)이 생

활사를 연구하면서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부화 후 2달 후에

는 전장 30 mm로 성장하고 1년생은 전장 50~60 mm, 2년

생 80~90 mm, 3년생 이상은 100 mm 이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란 후 2개월 후인 7월에 채집

된 개체가 체장 18~34 (25.9±3.23) mm로 나타나 최와 백

(1972)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만 1년생이 체장 28~42 mm,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Gobiobotia macrocephala (n==25) by frequency of number, weight, occurrence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from April 2010

Scientific name Number Number (%) Weight (g) Weight (%) Occurrence (%) IRI IRI (%)

Ephemeroptera 15 17.0 0.270 23.3 48.0 1937 16.3
Baetidae

Baetis tuberculata 5 5.7 0.020 1.7 12.0
Heptageniidae

Unid. 7 8.0 0.160 13.8 24.0
Unid. 3 3.4 0.090 7.8 12.0

Diptera 45 51.1 0.093 7.99 52.0 3075 26.0
Chironomidae

Chironomus spp. 40 45.5 0.082 7.0 40.0
Simuliidae

Simulium spp. 2 2.3 0.002 0.2 8.0
Unid. spp. 3 3.4 0.009 0.8 8.0

Trichoptera 28 31.8 0.796 68.7 68.0 6835 57.7
Hydropsychidae

Hydropsyche spp. 28 31.8 0.796 68.7 68.0

Total 88 100.0 1.159 100.0 100.0 11847 100.0

Fig. 11. Ontogenetic change in sizes of prey organisms of Gobiobotia
macrocephala (n==25) in the Seom River at Heungho-ri, Buron-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from 2010. Circles and bars represent
the mean an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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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생 체장 43~58 mm, 만 3년생은 체장 59~68 mm, 만

4년생 이상은 체장 69~85 mm 이상으로 추정되어 1년생 이

상의 개체들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연종인 돌상어의

연령은 5월을 기준으로 만 1년생이 체장 35~50 mm, 만 2

년생이 체장 50~85 mm, 만 3년생 체장 85~105 mm로 추

정되어(최, 2002) 꾸구리의 연령군과 비슷하였으나 크기는

돌상어가 10~20 mm가 더 컸다. 암∙수 크기는 꾸구리의 암

컷이 수컷보다 4~10 mm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수컷이 더

큰 돌상어(최, 2002)와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잉어과

어류에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큰 성장을 보이는 종은 거의

없으나 미꾸리과(Cobitidae) 어류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고된바 있다(김, 1978; 김과 이, 1984; 김과 고, 2005; 김 등,

2006; 변, 2007; 최와 변, 2009; 고와 박, 2011).

꾸구리의 섭식시간대는 3시간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 00~

06시까지 높은 섭식양을 보여 주로 자정에 섭식하는 야행

성 어류로 추정되었다. 꾸구리는 특이하게도 눈에 피막이 있

어 광도에 따라 피막이 개폐되는 특수기관을 갖고 있는데

(김 등, 2005; 김과 박, 2007), 이는 야간에 보다 수서곤충을

쉽게 섭식할 수 있게 진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어류의 정확

한 섭식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간대에 조

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는 메기목의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퉁사리 Liobagrus obesus와 꼬치동자개 Pseu-

dobagrus brevicorpus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섭식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퉁사리는 00~06시 사이에, 꼬치동자개는 17~

04시 사이에 주로 수서곤충을 섭식하는 야행성 어류로 보

고된 바 있다(환경부, 2006). 그러나 환경부 멸종위기종 감

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는 스킨다이빙을 통하여 관

찰한바 주간에 섭식활동을 하여 수서곤충을 섭식하며 특히

14~16시에 가장 활발한 섭식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환경부, 2006), 주로 수서곤충과 동물성플랑크톤을

먹는 미꾸리과(Cobitidae) 어류인 왕종개 Iksookimima longi-

corpa와 줄종개 Cobitis tetralineata, 참종개 I. koreenis, 점줄

종개 C. lutheri는 섭식개체수를 통하여 주요 섭식대가 낮인

주행성 어류로 밝혀진바 있다(김과 고, 2005; 김 등, 2006;

고 등, 2009).

꾸구리의 주요 먹이생물(상대중요성 지수, IRI)은 수서곤

충의 날도래목(Trichoptera)이 5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파리목(Diptera) 26.0%,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16.3%로 나타나 경기도 여주시의 남한강에 서식하는 꾸구

리의 먹이생물인 파리목 45.1%, 날도래목 32.2%, 하루살이

목 22.6% (최 등, 2004)와 비교하여 볼 때 날도래목의 비율

이 22.5%가 높았으나 파리목과 하루살이목의 비율은 각각

19.1%, 6.3% 낮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먹이생물 구성비

의 차이는 서식지역의 차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근연종인 돌상어의 먹이생물은 파리목이 5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하루살이목가 39.9%, 날도래목 7.0% 등

의 순으로 보고한바 있어(최 등, 2001) 주요 먹이생물 항목

은 유사하였으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꾸구리 보다는 대체적

으로 파리목과 하루살이목이 더 높으나 날도래목은 낮아 차

이를 보였다. 꾸구리의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변화는 최

(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크기가 작은 당년생 치어

에서는 파리목과 하루살이목을 주로 섭식하였으나 성장하

면서 이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크기가 큰 날도래목의 비율

이 증가하였다.

요 약

멸종위기종 꾸구리의 생태학적 특징과 복원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식환경과 연령, 섭식생태를 2010년

부터 2011년까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꾸구리의 서식조건은 수심 10~40 cm, 유속 40

~120 cm/sec, 하상입자 크기는 8~20 cm였고, 자갈층의 층

수가 서식밀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령은 5월

을 기준으로 만 1년생 체장 28~42 mm, 만 2년생은 체장

43~58 mm,만 3년생은 체장 59~68 mm, 만 4년생 이상은

체장 69~85 mm로 추정되었으며 암컷이 수컷보다 4~10

mm가 더 컸다. 섭식시간대는 00시부터 06시 사이에 주로

섭식하여 야행성 어류로 판단되었고, 위 내용물은 날도래

목(Trichoptera) 57.7%, 파리목(Diptera) 26.0%, 하루살이목

(Ephemeroptera) 16.3% 순으로 높았으며, 크기가 작은 당년

생 치어는 하루살이목과 파리목을 주로 섭식하였지만 성장

하면서 크기가 큰 날도래목을 주로 섭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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